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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골프고 출신 골프 지존 신지애

(28스리본드)가 한국 골프 역사의 한 페

이지를다시장식했다

신지애는 19일일본지바현지바시소데

가우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일본여자프

로골프(JLPGA) 투어 니치레이레이디스

(총상금 8000만엔) 우승을차지했다

이 우승으로 신지애는 프로 전향 이후

프로대회에서 45승을 거둬 국내 여자 선

수 최다승 기록을세웠다 종전 기록은고

(故) 구옥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장의

44승이었다

신지애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0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1승을따냈고일본에서는 12승

(LPGA 투어공동주관대회제외)을기록

했다

여기에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와 레디이스 아시안투어에서 각 1승을 더

해 45승금자탑을쌓았다

2005년 프로로 전향한 신지애는 157

의 크지않은키지만한국여자골프에 커

다란발자취를남겨왔다

2007 시즌에 10승을 기록한 것은 아직

KLPGA투어시즌최다승기록으로남아

있고 그다음 기록 역시 신지애가 2008년

에달성한 7승이다

그의 통산 20승은 고 구옥희 전 회장과

함께투어 최다승기록이고 시즌 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 1년 최다승 기록 역시

2007년신지애의 10승이다

2009년 LPGA 투어로본격진출한신지

애는미국에서도의미있는기록을세웠다

데뷔첫해신인상은물론이고한국선수

최초로 상금 1위에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

한것이다

그해 당시 골프 여제로 군림하던 로레

나오초아(멕시코)와 시즌최종전까지 올

해의선수자리를놓고경쟁하다아쉽게 2

위에 머문 신지애는 2010년 에비앙 마스

터스 2012년 브리티시오픈 등 굵직한 대

회를제패하며강자의위용을과시했다

이후 2014년부터일본무대에전념하기

시작한신지애는그해 4승 지난해 3승 올

해 벌써 2승 등을 쓸어담으며 승승장구하

고있다

지난해에는 KLPGA 투어명예의전당

에 고 구옥희 회장 박세리(39)에 이어 역

대 최연소로 이름을 올린 신지애는 사상

최초로한미일 3개국상금왕석권의 기

록에도도전중이다

이날우승으로시즌상금 7545만5000엔

으로상금 1위에오른신지애는 2014년상

금 4위 지난해에는 3위를기록한바있다

신지애는 이날 우승 후 오늘이 일본에

서 아버지의 날인데 마침 아버지(신제섭

씨) 생신에우승하게돼좋은선물을드린

것 같다며 아버지가 보시는 앞에서 우

승한것은4년만인데더감회가새롭고사

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19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니

치레이레이디스에서우승한신지애가우

승트로피앞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 연합뉴스

같은트로피집에 2개더있어요

일본니치레이레이디스 3연패

남은건 한미일상금왕 석권

신지애 세계 4대 투어 45승 신기록

2016년 한국여자프로최다승(45승)

2015년
최연소 KLPGA 명예의 전당

입회

2010년
아시아선수최초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2009년
LPGA 3관왕 (신인상상금

왕다승왕)

2008년

최연소(20년 3개월 6일)

LPGA투어메이저우승

(브리티시오픈)

2007년 KLPGA시즌최다승(10승)

2005년 프로데뷔

기록제조기 신지애의기록들

팬들의 뇌리에서 잊혀가던 한국여

자골프 왕년의 신데렐라 안시현(32

골든블루사진)이 부활의 날개를 화

려하게펼쳤다

안시현은 19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장유럽오스트랄아시아코

스(파726053)에서 열린 한국여자

오픈 골프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묶어 3언더파 69타

를 쳐 4라운드 합계 이븐파 288타로

정상에올랐다

작년 이 대회 챔피언 장타여왕 박

성현(23넵스)의 추격을 1타차로 따

돌린 안시현은 2004년 엑스캔버스 클

래식 우승 이후 무려 12년 만에 국내

무대우승을일궜다

안시현은 지난 2003년 제주에서 열

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J나인브릿지 클래식 우승으로 스타

덤에올랐다 신인이던안시현은당시

박세리 박지은 박희정 그리고 로라

데이비스 등 쟁쟁한 스타 선수들을

공동 2위로 밀어내고 깜짝 우승을 차

지해 한국여자골프의 신데렐라로 등

장했다 안시현은 2004년 미국에 진

출해서도 신인왕을 꿰차 성공가도를

달리는듯했다

하지만미국진출이후초청선수로

출전한 2004년 한국여자골프 엑스캔

버스여자오픈제패이후우승과더는

인연이 없던 그는 내리막을 걸었고

2012년결혼과출산 이혼이이어지며

팬들에게잊혀져갔다

2013년 시드전을 통해 2014년부터

국내투어에복귀했지만상금랭킹 32

위에 그쳤고 작년에도 상금랭킹 42위

로 부진했다 올해도 9개 대회에서 톱

10 한번 없이 상금랭킹 60위(3239만

원)에 그친안시현은전성기시절에도

이루지 못한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

하며부활을알렸다

2 3라운드에서이틀연속 2오버파로

버틴덕에최종라운드를선두에4타차

12위로최종라운드에나선안시현은5

번(파3) 6번홀(파5) 연속 버디로 선두

에 1타차로 따라 붙더니 10번홀(파5)

버디로 공동 선두에 합류한 이후 한번

도선두자리를 내주지않았다

15번홀(파4) 보기로 단독 선두에서

공동선두로 잠깐 내려 앉았지만 16번

홀(파4)에서 15장거리퍼트가홀에

떨어지는 행운의 버디로 다시 1타차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안시현은 이후

남은 2개홀에서 안전 위주 운행으로

파로막아내고서두팔을번쩍들어올

렸다 연합뉴스

돌아온 언니 안시현

12년 설움끝기아차오픈우승

한미일유럽


